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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대 주일예배 주일오전 11:00 소예배실

교회학교 예배(초등생까지) 주일오전 10:00 소예배실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7:30, 소예배실

성전기도 월~토요일 오전 6시~오후 6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주일오후 2시, 세미나실1 (진행시)

PGS 바이블 아카데미 주일오후 2시, 세미나실1 (진행시)

담임목사  박 지 훈
ADDRESS 1490 Dillon Rd. Ambler. PA 19002
TEL (215) 654-9101
HOMEPAGE philagsmch.org

1.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 가운데 건강이 상하지 않고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기도합

니다.

2. 금요기도회 : 매주 금요일 저녁 7:30, 창세기 강해

3. 본당 입당준비 : 본당 페인트와 카페트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몇 주간 정비하는 기간을 

가지면서 본당을 정비하고 입당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말씀 묵상과 실천

1) 예수님으로 충분하기에 예수님을 위해 손해보는 일도 기쁨으로 감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2)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들을 간접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교회 필독서 중에서 한 권을 

꼭 읽어보세요.

주후  2026년 4 월 26 일



4월 26일 5월 3일 5월 10일 5월 17일 5월 24일

대표기도 김종국 장로 공동기도문 윤희주 권사 공동기도문 장호식 집사

봉헌 김지영 권사 김지영 권사 김지영 권사 김지영 권사 김지영 권사

안내봉사 윤희주 권사 윤희주 권사 윤희주 권사 윤희주 권사 윤희주 권사

경배찬송 “예수 우리 왕이여” 외 2곡

기도                                                          김종국 장로

신앙고백 사도신경

환영인사 / 교회소식 박지훈 목사

공동체 찬양 “너를 위해 기도해”

성경봉독 마가복음 2장 1-12절

말씀 “죄사함을 받는 믿음이 있는가?”

결단찬양 및 봉헌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찬송가407장)”

축도 박지훈 목사

창세기 강해 33 창세기 20:1~18절

마가복음 2장 1~12절 새번역

1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
다는 말이 퍼지니,
2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
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3 그 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4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의 지붕을 걷
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 있는 자리를 달아 내렸다.
5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
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6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7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 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8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9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자리
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
냐?
10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11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12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
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